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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세계와 도시’에 게재된 글 중 주제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원

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시 소개하는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주요한 이슈로 남

아있고 동시에 ‘세계와 도시’가 추구했던 기획방향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원고로 선정했

습니다.

‘세계와 도시’가 창간했을 때는 도시문제에 대한 글로벌 어젠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를 이해하고, 여기서 도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

를 대상으로 한 기후협약이나 UN Habitat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에 비추어 서울시를 비

롯한 글로벌 도시가 지향해야 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글 2편을 실었습니다. 

Part 01 글로벌 어젠다 변화와 도시의 역할 살펴보기

6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Post-2015를 대비한 서울시의 개발협력 방향

12호 포용도시와 UN-Habitat III 회의

서울시 각 분야의 우수정책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한 도시정책 기조에 서울시가 발맞추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유도시, 

도시농업, 재활용, 고령친화도시, 역사보전, 스마트 도시, 보행친화도시 등 전 세계의 도

시들이 지향하는 굵직굵직한 정책기조에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외도시 사

례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한 원고 중 2편을 선정하여 다시 실었습니다. 

Part 02 글로벌한 시각으로 서울시의 정책 바라보기

6호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9호 주요 대도시의 스마트 전략과 시사점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도시정책의 방향을 다루고 나서는 주제를 좀 더 구체화했습

니다. 최근까지 ‘세계와 도시’는 도시문제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이슈를 깊게 분석

하는 원고를 기획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함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글로벌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기후온난화에 

대응해나갈지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그 밖에도 청년실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서

울시 35층 높이규제, 빈집 문제,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치고 언론에서도 떠들썩했던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와 도시’ 

다시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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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사회적 이슈 깊이있게 이해하기

17호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대응

23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2018년 ‘쓰레기 대란’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외교·국제교류 활동이 확대되면서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타기관

과 서울시 국제협력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원고를 실었습니다. 서울

시의 우수정책을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 도시에 전파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견해를 모았습니다.  

Part 04 서울시의 국제협력 방안 논의하기

5호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 

6호 해외도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전문인력의 활용

한편 대중국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동향을 파악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호에서 주제별로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

책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층 분석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중국도시의 대

처, 중국의 창업정책, 중국의 유령도시, 폐기물 문제, AIIB의 활동 등 다양한 차원의 중국 

도시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했습니다.  

Part 05 대중국 동향 파악하기

13호 중국발 대기오염 대응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2호 중국 도시가 유령화되고 있는 이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와 도시’는 나름대로의 구조와 체계 아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정책을 연구하는 실무자, 학생, 연구

원 등에게 과월호가 의미있게 읽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세계와 도시’를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집진 일동 


